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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자발적 내담자인 군 장병들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담자의 태도와 상담실의
환경적 요인 중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군 장병 488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자에 대한 태도인 공감적 이해, 수용성, 외양적 태도, 자기노출, 지시성은 상담만족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상담실의 환경적 요인인 접근 용이성, 미적 매력성, 청결성, 편의성, 쾌적성은 상담만족도에 모두 유
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 장병의 계급에 따라 상담자의 태도, 상담실의 환경적 요인, 상담만
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상담자 태도의 자기노출 하위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앞으로 내담자인 군 장병의 상담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급부대에서는 장병뿐만 아니라 서
비스를 제공하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만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ounselor's attitude or counselor's environment is more 
important in enhancing the satisfaction with counseling among military servicemen, who are 
non-voluntary clients of the counselor.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88 military servicemen living in
military barracks. Thes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using questionnaire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mpathetic 
understanding, openness, extroverted attitude, self-exposure, and instructions, which were the 
sub-elements of the attitude of the counselor, all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with the counselor. Second,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counselor, namely accessibility, visual 
attractiveness, cleanliness, convenience, and comfort, all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satisfaction. Third,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satisfaction with the counselor, attitude of the
counselor, and the environment of the counselor, depending on the rank of the military serviceme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very aspect except for the sub-element of self-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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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개인을 인위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며 계급구조를 기
본으로 하는 수직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군 특성은 신
세대 장병의 입장에서 항상 심리적, 행위적 측면에서 자
유롭지 못한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장병들의 
신체적인 연령은 성인기에 해당되나 심리사회적인 발달
단계는 정규 교육기간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대부분 사
회적, 경제적인 독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도 미숙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군 장병들에게 규율과 통제가 요구
되는 군대환경은 아직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있는 장병들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최근 신세대 장병들의 탈영과 자살 및 문제행동의 원
인이 되고 있는 군부대 부적응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여
론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군 내 부적응
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사고들은 언론보도로 인해 군
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군 전투력 저하와 직결된다. 권
소영과 김완일(2015)은 군에서의 부적응은 전체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 심
윤기와 김완일(2013)은 군에서의 생활이 독립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군 장병들의 
대처방식이 미숙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안이
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가 놓아져 결과적으로 군의 
부적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병영생활에서 개
인의 자존감이 낮아짐과 동시에 행동적 문제를 유발시키
게 된다고 언급하였다[2]. 또한 군에서의 지휘관(자)은 전
투지휘자와 교육훈련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는 것이 지휘관(자)의 기본임무임
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근본은 부하를 어떻게 관리하
느냐, 즉 리더십 역량발휘와 신뢰관계가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3]. 이러한 리더십 역량 
발휘, 신뢰관계 형성과 밀접한 관계와 군 장병들의 실질
적 부적응적 심리반응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 방법이 
바로 ‘상담’이다[4]. 상담은 군 간부인 상담자와 부하인 
내담자 사이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급차이가 
존재하여,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수평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다. 또한 장병들은 장교나 부사관들이 자신들의 세계
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휘관들
이 평소에 부하들을 대할 때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인
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휘계통에 있

지 않은 민간 전문가들이 군상담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 지금보다 더 많이 요구된다. 아울러 내담자와의 상담 
시 심리적 편안함을 유도해야하기 때문에 상담실의 환경
적 여건도 중요하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자는 초
기상담과정에서 자신의 특성과 내담자의 여러 변인들 그
리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상담을 이끌어 
가야한다.

그러므로 매 상담사례마다 다른 상황이 발생되는 상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성
공적인 상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5]. 김영근(2016)은 실제 내담
자가 안전한 상담 환경 속에서 비교적 높은 정서적 각성
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내담자의 심리적 정서를 편안하
게하고 안정화되면서 자기 진증능력과 공감능력을 극대
화 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6]. 즉, 상담환경은 상
담을 통한 내담자의 문제 해결 정도(결과품질)뿐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상호작용 수준(상호
작용품질), 상담 현장의 분위기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군 상담은 부적응예방과 자살예방 등의 중요성으
로 인해 군대 내 상담과 관련된 조직과 활동 영역이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군에서는 「대한 군 
상담학회」와 「한국 군 상담학회」가 발족하여 군 상담에 
대한 연구와 전문 군 상담 인력양성, 군 상담 관련 교육 
및 자격증 수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발전시켜왔으며, 
육군 교육사 리더십 센터 내 「상담처」가 신설되어 학교 
기관의 상담교육을 전담하고 야전의 상담업무와 군 상담 
업무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와 같이 군 상담 발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군 조
직 및 특성을 고려한 군 상담과 관련된 연구들이 선행되
었으나, 그리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효과적인 
상담기법, 군 간부들의 상담자로서의 자질, 각종 사고예
방과 관련된 상담의 효과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7-10]. 아쉬운 부분은 군 상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며 수혜자가 되는 장병들의 성공적인 군 상담
이 이루어지기 위한 내담자의 특성과 환경적 요소에 대
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는 찾아보
기 힘들다. 

그러나 군 상담은 일반상담과는 달리 내담자들은 비자
발적이며 간부와의 관계에서 이중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
라서 비자발적이며 이중관계에 놓인 장병들이 군 상담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식별하고 분석하
는 일은 군 상담 발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중요한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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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 내담자인 군 장
병들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담자의 
태도와 상담실의 환경적 요인 중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흐름은 Fig.1과 같다. 

Fig. 1. Research Flow

2. 이론적 배경

2.1 군 조직의 특징
군 조직은 군대사회학 분야인 Moscos, Williams와 

Segal(2000)의 연구를 보면, 공조직주의와 직업주의를 
비교하면서 군대조직은 공조직주의적 특성을 많이 지니
고 있다고 한다[11]. 공조직주의는 보다 나은 선을 위하
여 자기이익을 초월하는 가치, 규범, 목적성 등을 정당화
하는 조직, 제도 등을 의미한다. 한편 Moscos 외(2000)
는 앞의 주장을 모던사회의 군대조직의 특성이라 하면서 
포스트모던시대의 군대조직의 특성이 많이 변화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11]. 이는 국민국가와의 연계가 느슨
하며, 지원병 제도로 전환하고 있고, 임무가 다양화하며, 
남성적 특성이 옅어지고 시민사회와 교류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군대는 광범위한 위계조직을 갖는 집단으로서 직
업군인은 관료제적 권위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군대의 계
급체계는 상부에서 하위까지 직접적이고 확고한 권위계
통을 갖는 피라미드형을 갖는다[12].

한편 이정원(2015)에서 제시한 군대의 특성은 조직구
조상의 특성과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특성으로 구분된다
[13]. 조직구조상의 특성으로는 임무완수의 절대성, 상하
서열의 위계조직, 조직의 집단성, 조직의 강제성과 규범

성을 들고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특성으로는 구성상의 이
질성은 높으나 명령과 통제가 일반사회 보다 강하다고 
하였다. 

2.2 군 상담의 특징
군 상담은 개인의 감정과 이익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직의 목적과 임무를 보다 비
중 있게 반영한다. 상관인 지휘관과 하급자인 부하 사이
에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다음과 같은 특성과 
한계를 지닌다[14]. 

첫째, 군 상담은 상관인 상담자와 부하인 내담자 사이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연한 계급차이가 존재하여 상
담자와 내담자 간의 인간적인 관계형성이 어렵다[15]. 부
하인 내담자가 자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지휘관인 
동시에 상담자에게 자신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솔직한 이
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장
병들에게는 장교나 부사관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
기 어렵다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어 대화 자체를 기피하
는 경향이 있다[15]. 

둘째,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범
위와 정도에 한계가 있다[16]. 엄격한 규율과 구성원의 
개인생활에 대한 규제가 군 조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
므로 내담자에게 유익한 해결방법이 있더라도 적용하기 
곤란하며, 이로 인해 부하들은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셋째, 내담자인 부하들은 군대와 군인이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와 역할 변화에 따라 정서적·사회적 적응 상에 
특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7]. 24시간 공동생활, 엄
격한 위계질서와 규율,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 특수한 
임무수행이 요청되는 등 특수한 환경과 역할이 부여되며, 
성장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과 목표를 추
구하므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17]. 

넷째, 일부 초급간부들은 바쁜 업무일정과 보고용으로 
형식적인 상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18]. 또한 그들
은 상담이론 및 기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없어 상담 능
력이 부족하여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면담 수준의 일반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18]. 

이와 같이 군 상담은 심리 상담과는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군의 특수성 때문에 심리 상담과는 많은 부분
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군 상담은 상담환경, 군 상담의 
특성, 상담의 기본적인 이론 등을 이해하고 장병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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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담에 대한 태도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로 상담실을 찾을 때, 상담이란 

어떤 것이고 자기와 상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상담에 접근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이다[19]. 내담자
가 생각하는 상담 태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내담자들
이 자신의 문제유형에 따라서 특정한 조력자를 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담자 중심 상담
(client-centered helping)'은 상담자의 상담 모델이나 
상담 방법보다 내담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상담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상담에 대한 태도는 상담 시기에 따라 상담 전 태도와 
실제 상담 경험에서 나온 태도로 구분되었다[20]. 한편 
Rochlen 외(1999)는 상담에 대한 내용에 따라 예후에 
대한 태도와 참가자의 역할 태도로 구분하였다[21]. 예후
에 대한 태도는 상담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믿음과 
관련된 것이고, 참가자의 역할 태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치료관계에서 드러낼 행동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Tinsely 외(1998)는 내담자가 기대하는 상담자 태도
와 행동으로는 수용성, 직면성, 지시성, 공감성, 자기공
개, 솔직성, 양육성을 들고 있으며 상담자 특성으로 호감
성, 전문성, 인내성과 신뢰성을 들고 있다[22]. 그러나 여
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특성이 내담자의 지각 수준
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에 따라서 상담자의 
역할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 상담실의 환경
상담실의 환경적 요인은 좋은 상담단계의 결정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김정욱 외(2005)는 상담실의 위치나 상
담실의 분위기 등은 상담기법 못지않게 상담 장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언급하였다[23]. 가령 내담자
가 햇빛이나 전등불이 마주 보이는 곳에 앉도록 해서는 
안 되고, 내담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해주어야 한다. 또한 상담실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여 
내담자가 접근하기에 수월해야 하며, 출입문 등이 노출되
지 않으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적합하다[24]. 시
간의 문제 역시 상담의 구조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면접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군 상담에서는 시
간의 제한이 필요하며 치료를 목표로 하는 상담의 경우
에도 시간의 구조화는 상담의 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5 군 상담에 관한 선행연구
군 장병의 상담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완

일(2006)은 군 상담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에 기초하여 
군 상담의 실태를 알아보았다[25]. 장병들은 상담을 받게 
되면 부대 내에서 부적응 장병으로 낙인 되며, 보호관심 
장병으로 관찰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간부에게 애로사항
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눈총을 당하기 
때문에 고충이 생겨도 부대나 외부에 상담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비밀보장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함을 시사하고,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시 간부
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상담 관련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황창의(2008)는 군 상담활동의 실태 및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26]. 전문 상담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부들의 경우는 92.2%라는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중에
서도 대대급의 핵심간부인 중령, 소령, 대위급은 100% 
필요하다고 한 것은 그 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장병들도 간부보다는 적지만 약80%의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그만큼의 기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
담에 대한 높은 기대와 수준에 따른 제반여건 미흡과 상
담 후 비밀보장 유지에 대한 장병들의 요구분석이 있었
다.

한편, 군 상담과 관련하여 상담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무영(2007)은 군 
상담교육 발전방향에서 군 상담가가 구비해야할 자질요
건은 원만한 성격과 인간의 존중심이 있어야 하고, 인내
심이 있어야 하며, 수동적 입장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27]. 그리고 감수성과 이해력
이 요구되고, 자신에 대한 자각과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
다고 보고하였다.

김영태(2009)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평가 및 
발전방안연구에서 장병, 상담관, 지휘관 및 인사실무자 
입장에서 논의하였다. 장병들은 제도인지, 접근성, 문제
해결, 전문성 등에 대하여 상담관 입장에서는 제도인지, 
상담만족도, 문제해결, 근무지원도, 업무만족도, 전문성 
등이며 관리자입장(지휘관, 인사실무자)에서는 제도인지, 
상담만족도, 전문성, 문제해결, 업무만족도, 근무지원도 
등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28].

조은영과 김완일(2015)은 군 상담운영 발전방향에서 
전문 상담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상담관에 대한 근무여건
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29]. 계약직 신분으로 숙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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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나 상담관들이 순회상담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배차 등에 대한 차량지원이 필요하고, 상담관 운영방침 
및 업무에 대한 명시화 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이와 같이 병영생활에서 상담 관련 활성화에 대한 연
구를 보면 각 연구자가 제시한 분석변수는 다양하게 변
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상
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하지 못하는 
군 장병들이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 어떠한 요인을 활성
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Researcher Contents

Kim(2006) Theory and practice of military counseling

Kim(2007) Research on improving military officers` 
counselling capability

Hwang(2008) A the study on the conditions of and demand 
for military counseling

Kim(2009) The role of military counselors for the 
revitalization of military consultation system

Cho & 
Kim(2015)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Military Life Satisfaction among Military 
Soldiers :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Table 1. Literature Review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내담자의 성

공적 상담을 위한 활성화 요인으로 상담자의 태도와 상
담실의 환경적 요인이 내담자의 상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
형은 Fig.2와 같다. 

H1. 내담자인 군 장병이 지각한 상담자의 태도(공감
적 이해, 수용성, 외양적 태도, 자기노출, 지시성)
는 상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내담자인 군 장병이 지각한 상담실의 환경적 요
인(접근 용이성, 미적 매력성, 청결성, 편의성, 쾌
적성)은 상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3. 군 장병의 계급에 군 상담에 대한  태도, 환경, 만
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Fig. 2. Research Model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자에 대

한 태도는 Barret-Lennard(1962)가 작성하여[30] 정방
자(1986)가 번안한 측정도구인 Barre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31]. 이 측정도구는 상담과정 동안 상담자에 대하여 내
담자가 느낀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상담관계를 알아보는
데 유용한 검사이다. 상담자 태도의 측정도구는 상담자의 
상담 태도를 내담자중심이론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있으
며, 상담의 이론에서 상담자의 자질로 요구되는 공감적 
이해(empathy) 3문항, 수용성(acceptance) 3문항, 자
기노출(self-disclosure) 3문항, 지시성(directiveness) 
2문항에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태도
를 파악하기에 적절하였고, 이에 상담자의 외양적 태도
(manner) 3문항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총 15문항으
로 구성되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값은 공감적 이해 0.719, 수
용성 0.888, 외양적 태도 0.849, 자기노출 0.730, 지시
성 0.579로 나타났다. 

상담실 환경적 요인은 Wakefied와 Blodgett(1996)
와 조광연(2010)이 사용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측정도구
를 사용하였다[32,33]. 상담실의 입지와 관련된 접근용이
성 4문항, 상담실의 외관, 인테리어, 조명과 관련된 매적 
매력성 4문항, 상담실의 청결성, 집기·설비와 관련된 청
결성 3문항, 상담실의 안내 표지판, 이용 편의성과 관련된 편
의성 3문항, 상담실의 실내온도, 조도, 환기와 관련된 쾌
적성 4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척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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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값은 접근 용이성 0.936, 미적 매력성 0.956, 청결성 
0.971, 편의성 0.964, 쾌적성 0.961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군 장병 내담자의 상담만족도는 내담자의 상
담직후의 느낌이 어떠한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상담
만족도 측정도구는 Stiles(1980)이 개발하고[34] 최윤미
(1987)이 수정한[35] 상담회기평가 질문지(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와 Larsen 외(1979)가 제
작하고[36] 김영석(1993)이 번역한[37] CSQ(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문항 중에서 선택하여 총 
7문항을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상
담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값
은 0.977로 나타났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

년 1월 22일까지 총 30일간 직접 면담, E-mail, 설문배
부 및 회수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성인 남성 중 전방
부대에서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이등병에서 병장까지의 
장병이다.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군사보안 규
정에 의하여 성별과 계급만을 인구통계적 문항만 가능하
였으며, 군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구조화된 설문지의 문
항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각 
부대에 협조를 요청한 후 조사가 허락된 부대 장병 500
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대한민국 육군 장병이나 부대별 
특성과 지역적 특성, 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비
확률적 표집방식으로 육군 12개 부대(연, 대대급)를 선정
하여 각 부대별 40~60부씩 총 500부를 배부하였다. 수
거된 설문지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
하고 총 48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
상자는 남성 488명(100%), 일등병이 132명(27.0%), 상
등병이 277명(56.8%), 병장이 79명(16.2%)로 분포되었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
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계급에 따른 
상담자 태도, 상담실의 환경적 요인, 상담만족도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
고,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상담자의 태도, 상담실의 환경

적 요인, 상담만족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CFA)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상담자의 태도, 상담실의 환경적 
요인, 상담만족도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기준치 0.7, 0.5이상으로 모든 측정도
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확
인적 요인분석 결과, =3453.255(p=.000, df=105), 
GFI=0.864, CFI=.0.897, NFI=0.892, IFI=0.897, RFI=0.831, 
TLI=0.837, RMR=0.064, RMSEA=0.086으로 연구모형
의 변수에 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으며,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548에서 0.971로 나타나고 있
어 각 요인에 관한 수렴타당성을 증명하였다. 

Path S.T
β S.E. t-value

Concep
t 

reliabili
ty

AVE

Counsel
or's 

attitude

→ Empathy .548 Fix -　

.943 .774

→ Acceptance .843 0.102 13.072**

*

→ Manner .888 0.090 13.361**

*

→ Self-
disclosure .920 0.085 16.339**

*

→ Directiveness .915 0.094 13.547**

*

Counseli
ng 

environ
ment

→ Accessibility .887 Fix -

.954 .806

→ Aesthetic 
appeal .776 0.046 22.289**

*

→ Cleanliness .880 0.032 29.380**

*

→ Convenience .951 0.032 35.255**

*

→ Comfort .952 0.028 35.512**

*

Client's 
Counseli

ng 
Satisfact

ion

→ Satisfaction1 .882 Fix -　

.978 .865

→ Satisfaction2 .930 .029 33.596**

*

→ Satisfaction3 .964 .026 37.098**

*

→ Satisfaction4 .971 .023 37.973**

*

→ Satisfaction5 .951 .025 35.533**

*

→ Satisfaction6 .890 .029 29.951**

*

→ Satisfaction7 .886 .029 29.619**

*

***p<.0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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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본 연구는 상담자 태도(공감적 이해, 수용성, 외양적 

태도, 자기노출, 지시성), 상담실 환경적 요인(접근용이
성, 미적매력성, 청결성, 편의성, 쾌적성), 상담만족도 간 
관계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
과,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절대값 기준으로 0.324∼0.813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첨도와 왜도가 
±2를 넘지 않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518** 1
3 .475**.752** 1
4 .699**.784**.796** 1
5 .463**.756**.787**.736** 1
6 .530**.739**.777**.789**.743** 1
7 .324**.646**.590**.644**.700**.749** 1
8 .426**.632**.740**.794**.742**.752**.703** 1
9 .551**.748**.751**.810**.812**.769**.754**.798** 1
10 .519**.670**.791**.736**.806**.805**.745**.813**.768** 1
11 .591**.714**.771**.769**.757**.753**.615**.714**.796**.772** 1

Mean 3.33 4.20 4.30 4.04 4.22 4.07 3.70 4.15 3.99 4.12 4.15
SD 1.035 .872 .767 .856 .786 .914 1.070 .880 .961 .853 .888

 skew .230 -.749-.789-.294-.445-.371-.225-.611-.448-.581-.569
kurtosis -1.074-.566-.700-1.140-1.168-1.247-1.212-.831-.994-.720-1.010
***p<.001, **p<.01, *p<.05
Counselor's attitude=1:Empathy, 2:Acceptance, 3:Manner, 
4:Self-disclosure, 5:Directiveness
Counseling environment=6:Accessibility, 7:Aesthetic appeal, 
8:Cleanliness, 9:Convenience, 10:Comfort
11:Client's Counseling Satisfaction

Table 3. Correlation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
=2908.317(p=.000, df=70), GFI=0.734, CFI=0.828, 
NFI=0.825, IFI=0.828, RFI=0.660, TLI=0.665, 
RMR=0.040, RMSEA=0.289 등으로 나타나  X2 , GFI, 
AGFI, RMR, NFI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
다.

X2 (p) df GFI CFI NFI IFI RFI TLI RMR RMSEA
2908.317
(p=0.000) 70 .734 .828 .825 .828 .660 .665 .040 .289

Table 4. Research model fit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펴
보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상담자 태도인 공감적 이해(β=.047, p<.05), 수용성(β
=.092, p<.01), 외양적 태도(β=.340, p<.001), 자기노출
(β=.130, p<.001), 지시성(β=.125, p<.001)은 모두 상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실의 환경적 요인인 접근용이성(β=.089, p<.01), 미
적매력성(β=.377, p<.001), 청결성(β=.286, p<.001), 편
의성(β=.143, p<.01), 쾌적성(β=.715, p<.001)은 모두 
모두 상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Empathy →

Client's 
Counseling 
Satisfaction

.047 .017 2.341* .019 Sig.
Acceptance → .092 .033 2.873** .004 Sig.

Manner → .340 .036 10.890*** .000 Sig.

Self-disclosure → .130 .038 3.570*** .000 Sig.
Directiveness → .125 .033 4.249*** .000 Sig.

Accessibility →

Client's 
Counseling 
Satisfaction

.089 .029 3.060** .002 Sig.

Aesthetic 
appeal → .377 .023 13.414*** .000 Sig.

Cleanliness → .286 .039 7.504*** .000 Sig.

Convenience → .143 .048 2.737** .006 Sig.

Comfort → .715 .048 15.643*** .000 Sig.
***p<.001, **p<.01, *p<.05

Table 5.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 Table 6은 군 장병의 계급에 따라 상담자 태도, 
상담실 환경적 요인, 상담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군 장
병의 계급에 따라 상담자 태도 중, 공감적 이해(F=7.794, 
p<.001), 수용성(F=4.777, p<.01), 외양적 태도(F=10.821, 
p<.001), 지시성(F=7.463,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장병의 계급에 따라 상담실
의 환경적 요인인 접근용이성(F=6.139, p<.01), 미적매
력성(F=25.712, p<.001), 청결성(F=23.291, p<.001), 
편의성(F=16.921, p<.001), 쾌적성(F=13.781, p<.001)
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상담만족도(F=3.332, 
p<.05)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군 장병의 계급 중, 병장과 상등병은 일등병에 
비해 상담자 태도, 상담실 환경적 요인, 상담만족도 수준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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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ilitary rank N M SD F Scheffe 
test

A
t
t
i
t
u
d
e

Empathy

private first 
class(a) 132 3.05 .624

7.794*** a<bcorporal(b) 277 3.47 1.241
 sergeant(c) 79 3.29 .621

Acceptan
ce

private first 
class(a) 132 4.02 .940

4.777** a<bcorporal(b) 277 4.25 .875
 sergeant(c) 79 4.37 .683

Manner

private first 
class(a) 132 4.04 .864

10.821**

* a<b,ccorporal(b) 277 4.39 .727
 sergeant(c) 79 4.41 .631

Self-
disclosur

e

private first 
class(a) 132 3.96 .695

1.942 -corporal(b) 277 4.03 .959
 sergeant(c) 79 4.20 .687

Directive
ness

private first 
class(a) 132 4.07 .803

7.463*** a,b<ccorporal(b) 277 4.21 .809
 sergeant(c) 79 4.49 .586

E
n
v
i
r
o
n
m
e
n
t

Accessibil
ity

private first 
class(a) 132 3.85 .892

6.139** a<bcorporal(b) 277 4.18 .920
 sergeant(c) 79 4.05 .869

Aesthetic 
appeal

private first 
class(a) 132 3.17 .991

25.712**

* a<b,ccorporal(b) 277 3.85 1.095
 sergeant(c) 79 4.06 .755

Cleanline
ss

private first 
class(a) 132 3.72 .724

23.291**

* a<b,ccorporal(b) 277 4.31 .928
 sergeant(c) 79 4.28 .698

Convenie
nce

private first 
class(a) 132 3.59 .778

16.921**

* a<b,ccorporal(b) 277 4.13 1.032
 sergeant(c) 79 4.18 .779

Comfort

private first 
class(a) 132 3.80 .710

13.781**

* a<b,ccorporal(b) 277 4.26 .904
 sergeant(c) 79 4.15 .748

Counseling 
Satisfaction

private first 
class(a) 132 3.98 .807

3.332* a<bcorporal(b) 277 4.22 .949
 sergeant(c) 79 4.21 .759

***p<.001, **p<.01, *p<.05

Table 6. Difference verification by military rank
(n=488)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조직의 특성상 군 장병들은 상담
을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비자발적 내담자
인 군 장병들이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담자의 태도와 상담실의 환경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과 
장병이 계급에 따른 상담의 만족도 중 어떠한 것이 중요

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군 장병을 연구대
상으로 하여 총 488명에 대한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장병)가 지각한 상담자의 태도가 상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상담자 태도의 모든 하
위요인은 상담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중, 외양적 태도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기노출, 지시성, 
수용성, 공감적 이해 순으로 상담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승신(2013)의 
연구에서 상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태도 요인
을 검증한 결과에서 상담자의 외적태도와 자기노출 요인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38]와 일맥
상통한다. 즉, 군 조직에서 군 장병들이 상담하고자 할 때 
상담자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담자
와의 라포 형성이 잘 이루어질 때, 상담자가 친절하고 예
의 있는 매너로 대할 경우 내담자인 군 장병들은 만족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상담실의 환경적 요인이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상담실 환경적 요인의 하위요인은 모두 
상담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중, 쾌적성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미적 매력성, 청결성, 편의성, 접근 용이성 순으
로 상담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혜동(2003)의 연구에서 내담자가 인식
한 상담실의 물리적 환경이 상담만족도에 전반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39]와 일치한
다. 즉, 군 조직 상담실의 물리적 환경이 쾌적하고, 청결
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한 등의 환경적 조건이 좋다면 내
담자인 군 장병들은 상담에 더욱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군 장병의 계급에 따라 상담자 태도, 상담실 환
경적 요인, 상담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먼저 상담
자 태도는 자기노출 하위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 환경적 요
인은 군 장병의 계급에 따라 하위요인인 접근 용이성, 미
적 매력성, 청결성, 편의성, 쾌적성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장병의 계급에 따라 상담
만족도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 장
병의 계급 중, 병장과 상등병은 일등병에 비해 상담자 태
도, 상담실 환경적 요인, 상담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귀제(2009)의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8호, 2020

264

결과[40]에서와 같이 장병집단의 계급에 따라서 계급이 
높을수록 부대관련 상담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 
맥을 함께한다. 즉, 계급이 높을수록 병영생활에서 여유
가 있고, 높은 계급의 지휘관과 상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
이 적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담자에 대한 태도, 상담실의 환경적 요인, 상
담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군 조직에서의 비자발적 내담
자인 군 장병들을 위한 상담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에 대
한 홍보 및 활용과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인원이 확대되
어야한다. 상담제도를 활용하는 장병의 입장에서는 부대
별, 지역별, 군별, 지휘관심 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인원의 확대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급에 따른 부대에서 개인적 의
견 표출 정도, 상담요청 방법 등이 계급이 높을수록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도인지측면에서는 신병교육과 보
충병, 각종교육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군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유지되어야한
다. 현대사회는 여러 종류의 상담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비밀보장의 지침이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다양하게 존
재할 수 있다. 군 상담에서는 다른 어떤 상담보다도 비밀
보장의 담보와 한계에 대하여 명백한 지침이 있어야 하
며, 그 지침을 수행하는 부대에서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
관에게 매뉴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지침은 내담
자에게 알려주어 장병 스스로 자신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단순히 군 장병의 상담만족도에 관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장병들의 제한
된 인원으로 전군을 표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설문대
상 선정 시 무작위로 선발함으로써 부대 전체를 표본하
기에는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군 장병의 입대에 
따른 병력 교체주기율에 따라 주기적인 홍보와 지휘관의 
지휘관심으로 장병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
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내담자인 군 장병의 상
담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급부대에서
는 장병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만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
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제도의 활성
화 방안에 대한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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